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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K-뷰티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, 
’26년, 역대 상반기 기준 최초 600억 달러 돌파
- ’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.6% 증가한 640억 달러
-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 및 상위 10대 국가 중 9개국 수출 증가
- 1위화장품 수출 50.7억 달러 및 온라인수출 7.4억 달러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

 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, 이하 중기부)는 7월 23일(목) 

｢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｣을 발표했다.

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

 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.6% 증가한 640억 

달러이며, 수출 중소기업 수는 80,490개사 (+2.4%)로 상반기 기준 역대 

최고치(잠정치 기준)를 기록하였다.

  * 역대 상반기 中企 수출액 (억 달러) : 1위 (’26) 640 → 2위 (’22) 591 → 3위(’25) 574

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‧국가별 특징 

<주요 수출품목>

  중소기업 수출은 품목 다양화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. 중소기업 

수출 상위 10대 품목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

36.2% 수준으로, 다양한 품목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.

  * (참고) 상반기 수출 상위 10대 품목 비중(%) : 총수출 67.7, 중소기업 36.2(1위화장품7.9% 2위자동차 5.2)

  중소기업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화장품*은 50억 7천만 달러

(+30.7%)로, 유럽 (+62.4%)과 북미 (+36.8%)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며 역대 

상반기 수출액 최고실적을 달성했다. 특히 신흥시장인 중남미 수출이 크게 

증가 (+131.9%)하고 중동 수출 역시 증가세로 전환 (2분기, +9.9%)되며 회

복세 (△0.6%)를 보였다.

  * 역대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(억 달러) : 1위 (‘26) 50.7, 2위 (’25) 38.8, 3위 (‘24) 32.9
  * 주요 권역별 수출(‘25→’26,억 달러) : (유럽) 7.7 → 12.6 (+62.4) (북미) 7.8 → 10.6 (+36.8), 

(중동) 1.9 → 1.9 (△0.6), (중남미) 0.5 → 1.2 (+131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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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독립 국가 연합(CIS) (수출국 비중 : 52.1%)과 중동 (21.1%) 의존도가 높은 

자동차  수출(33.1억 달러)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

15.2%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.

  반도체 (22.8억 달러, +48.3%), 반도체 제조용 장비 (20.3억 달러, +33.2%)는 글로벌 

인공지능(AI) 반도체 호황 및 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

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. 특히, 글로벌 반도체 유통 및 후공정 거점이 

집중된 홍콩·베트남 등으로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. 

  * 상반기 반도체 주요 수출국 (억달러/%) : (홍콩) 8.5(+168.5), (베트남) 5.2(+17.5), (중국) 3.6(+11.0)

  한편 계측제어분석기 (12.8억 달러, +30.2%)는 베트남 (+58.8%, 국내기업의 현지 

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내 장비 수요 증가) 및 대만 (+66.1%, 반도체 검사장비 수요 증가) 

수출 증가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.

<주요 수출국>

 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중국, 미국 등 9개국에서 

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하였다.

< ’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(단위: 억 달러, %) >

국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니

수출액 104.8 99.6 56.3 47.3 38.8 20.6 20.2 15.2 12.8 12.3

증감률* +14.4 +3.2 +6.7 +2.6 +61.8 +31.1 +23.5 +19.4 △1.1 +0.9

비중 16.4 15.6 8.8 7.4 6.1 3.2 3.2 2.4 2.0 1.9

  * ‘25년 상반기 대비 증감비율

  중국 (104.8억 달러, +14.4%)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(8.5억 달러, +19.3%), 귀금속 

관련 화학원료 등인 정밀화학원료 (3.9억 달러, +121.0%) 수출 호조와 의류 (3.4억 

달러, +45.1%)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을 달성하였다. 

  미국 (99.6억 달러, +3.2%)의 경우 관세 및 소액면세폐지 등 통상위험에도 

불구하고, 콘텐츠 커머스, 현지 리테일 팝업 등 온·오프라인 채널확대에 따라 

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.

  * 상반기 미국 상위 수출품목(억달러/%) : (화장품) 9.6(+34.5), (자동차부품) 6.2(+7.3), (전력용기기) 5.5(△9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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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동 수출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2.6% 감소한 27억 

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. 자동차 (7.0억 달러, △10.6%), 자동차부품 (2.2억 달러, 

△14.5%) 및 화장품 (1.9억 달러, △0.6%) 등 수출 품목 전반에서 감소세를 보였다.

  분기별로 보면 2분기 화장품 (+9.9%)·의료기기 (+11.0%)의 증가세에도 불구

하고 전체적인 감소세(△10.4%)가 지속되었으나, 6월 중동 수출은 사우디의 

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 관련 품목 등의 수출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.

  * 월별 中企 중동 수출증감률(%) : ’26.3월 △48.9 → 4월 △22.0 → 5월 △17.0 → 6월 +8.1

<온라인 수출>

  온라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8.6%가 증가한 7억 4천만 달러이며, 

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은 4,051개사 (+30.5%)로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. 

  * 상반기 온라인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/%) : 24 4.7(+28.6) → ’25 5.0(+6.3) → ’26 7.4(+48.6)

  * 역대 상반기 온라인 수출기업수 (천개사) : 1위 (’26) 4.1 → 2위 (’25) 3.1 → 3위(’23) 3.1

 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74.1%로 온라인 시장이 

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,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

하는 핵심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 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.3% 증가한 5억 2천만 

달러로, 미국 (+57.4%), 중국 (+75.6%), 네덜란드 (+416.1%), 영국 (+230.4%) 등 

주요 시장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,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.

  * 상반기 온라인 화장품 수출액/증감률 (억달러/%) : ‘24 2.5(+87.8) → ’25 2.8(+10.1) → ’265.2(+85.3)

 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

하고 중소기업은 K-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

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”며,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

서는 품목 다양화 및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”라 말했다.

  이어 “중기부는 K-뷰티의 성공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

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, 중소기업이 

우리나라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도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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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분석

ㅇ 수출기업수는 수출자 (화주)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기업규모 
구분 (대･중견･중소)은 발표 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작성

  * (대기업) ’26.2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, (중견기업) ‘24년 결산 기준(산업부)

ㅇ 관세청 연간 무역통계 확정 (’27.2월)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구분 (’27.4월) 
후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

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 장 임동우 (044-204-7500)

글로벌성장정책과
담당자

사무관 정지수 (044-204-7506)

전문관 성지연 (044-204-75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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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주요 품목별 상세

① (화장품 : 50.7억달러, +30.7%) 미국은 북미 내 온·오프라인 채널확대
(콘텐츠 커머스, 현지 리테일 팝업·체험형 마케팅 등)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
이어지며 9분기 연속 최대 수출국 유지

◦ 유럽은 폴란드·네덜란드 등 물류 거점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
되면서 ’22년 3분기 이후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유지

    * 주요 권역별 수출규모(‘25→’26,억$) : (북미) 7.8 → 10.6 (+36.8), (유럽) 7.7 → 12.6(+62.4)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중동) 1.9 → 1.9(△0.6), (중남미) 0.5 → 1.2(+131.9) 

◦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은 8,135개사로 전년(7,498개사)대비 8.5% 증가,
신규(+7.2%) 및 유지(+9.3%) 기업도 각각 역대 최대 기업수를 기록

    * 화장품 수출중소기업 수 (천개사, ‘25→’2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%) : 

       ⤷(전체) 7.5 → 8.1 (+8.5),  (신규기업) 2.8 → 3.0 (+7.2), (유지기업) 4.7 → 5.1 (+9.3) 

    * 세부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$/%) : 기초화장품 23.2(+34.8), 기타화장품 13.8 (+36.1),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스크팩 2.6(+53.0), 메이크업용제품 2.5(+4.2) 

* 역대 화장품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 (‘26) 50.7 → 역대 2위 (‘25) 38.8 → 역대 3위 ('24) 32.9 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9.6(+34.5), 중국 5.5(△2.4), 일본 4.3(+18.5),

     홍콩 3.0(+25.9), 폴란드 2.4(+79.3), 러시아 2.2(+27.3)

② (자동차 : 33.1억달러, △15.2%) 18개월간(’24.7.~’25.12월) 이어진 對
CIS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최근 3년 평균 수준을 기록,
중동 사태에 따른 UAE 수출감소에도 사우디, 시리아 등 대체국가로의
수출이 증가하면서 중동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

    * 자동차 반기별 수출증감률(%) : ’24.하 +19.0 → ’25.상 +73.3 → 하 +78.1 → ’26.상△15.2

    * 연도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액(억$) : (22~25년 평균) 24.6, (24~25년 평균) 30.8 → (26년) 33.1

    * 주요 권역별 수출비중/증감률(‘25.→’26.,%) : (CIS) 57.2 → 52.1(-5.1%p), (중동) 20.0 →21.1 (+1.1%p)

* 역대 자동차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 (‘25) 39.1 → 역대 2위 (‘26) 33.1 → 역대 3위 ('23) 25.2 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키르기스스탄 9.5(△23.3), 러시아 2.6(△36.5), 카자흐스탄 2.2(△32.2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바니아 2.0(+58.5), 사우디아라비아 1.6(+65.2), 타지키스탄 1.3(+23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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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플라스틱제품 : 23.1억달러, +2.1%) 세부품목 중 스마트폰필름류의

(+0.6%, 비중 63.3%) 중국의 수출감소세 지속에도 베트남으로 스마트폰
필름류, 용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
증가세로 전환

    ※ 세부품목별 수출액/비중(억$,%) : (스마트폰 필름류) 14.6 (비중63.3%), (용기) 4.0 (17.4), (관·파이프) 1.4 (6.0) 

* 플라스틱제품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('25) 22.6(+0.9) → ('26) 23.1(+2.1)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미국 5.2(+0.4), 중국 3.7(△2.1), 베트남 3.3(+4.8),

일본 1.8(+9.6), 대만 0.7(+13.0), 멕시코 0.6(+1.3)

④ (반도체 : 22.8억달러, +48.3%)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요
확대 및 단가 지속 상승으로 홍콩(전년비 +168.5%, 글로벌 반도체 유통허브로

14개월 연속↑), 베트남(국내기업의 현지 공장向 수요↑) 등 아시아 중심으로

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    * 반도체 분기별 수출증감률(%) : (’25.3Q)+12.0 → (4Q)+13.0 → (‘26.1Q)+56.1 → (2Q)+41.3

    ※ 세부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$,%) : (시스템) 9.8(+29.4%), (메모리) 9.0(+180.3%)

* 역대 반도체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 (‘26) 22.8 → 역대 2위 (‘22) 15.4 → 역대 3위 ('25) 15.4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홍콩 8.5(+168.5), 베트남 5.2(+17.5), 중국 3.6(+11.0),

   대만 1.3(+74.3), 태국 1.0(△4.6), 미국 0.5(+22.6)

⑤ (자동차부품 : 21.2억달러, +1.4%) 최대 수출국인 미국 (+7.3%)은
현지 완성차생산 확대 및 글로벌 부품기업으로의 수출 증가 등
본격적인 관세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2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

    * 자동차부품 분기별 수출증감률(%) : ’25.3Q+2.7 → 4Q△9.0 → ’26.1Q +0.0 → 2Q +2.8

* 자동차부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5) 20.9(△1.9) → ('26) 21.2(+1.4)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6.2(+7.3), 멕시코 2.1(+0.1), 일본 1.8(+23.5)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 1.0(△16.3), 베트남 0.9(△15.2), 우즈베키스탄 0.7(+0.1)

⑥ (반도체제조용장비 : 20.3억달러, +33.2%) AI 반도체 칩 제조수요
급증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대만(+46.3%),
싱가포르(+84.4%), 말레이시아(+59.2%) 등 주요 수출국이 두 자릿수
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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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역대 반도체장비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 (‘26) 20.3→역대 2위 (‘22) 18.8 → 역대 3위 ('23) 16.6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중국 8.5(+19.3), 대만 3.5(+46.3), 미국 2.7(+33.2),

싱가포르 1.8(+84.4), 일본 1.2(△14.7), 말레이 0.7(+59.2)

⑦ (의료기기 : 17.0억달러, +5.9%) 미국(영상진단의료장비수요↓)의 수출 감소
에도 일본(의료용레이저기기↑), 중국(임플란트 등 고령화 관련 의료기기 수요↑)

으로의 수출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2위 실적 기록

◦ 그외 수출국인 對브라질, 인도의 미용 의료기기(고주파, 레이저 등)

수요 확대로 ‘26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를 견인

* 역대 의료기기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 (‘22) 34.0→역대 2위 (‘26) 17.0→ 역대 3위 ('23) 16.5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미국 2.5(△4.7), 일본 1.5(+2.8), 중국 1.2(+1.0),

    브라질 0.8(+15.9), 인도 0.7(+47.1), 러시아 0.7(△1.4)

⑧ (합성수지 : 15.7억달러, △10.2%)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수급 차질과
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생산 위축과 국내 물량 우선 공급에
따라 주요국 수출 (중국·베트남·미국 등)이 감소세가 확대되면서
6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’26년 2분기 연속 감소세로 마감

◦ 세부품목중 플라스틱 용기 재료인 폴리스티렌(△77.8%)과 범용 플
라스틱 소재인 ABS수지(△63.1%)가 주요국 중심으로 감소

* 합성수지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5) 17.5(+7.3) → ('26) 15.7(△10.2)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 중국 3.6(△14.4), 베트남 3.0(△11.3), 미국 1.2(△25.6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 0.9(+6.4), 튀르키예 0.7(△2.3), 인니 0.7(△5.1)

⑨ (금은및백금 : 15.0억 달러, +93.9%)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
안전자산 금 수요 증가로 주요 수출국인 홍콩(비중 57.2%)을 중심으

로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     ※ 금은및백금 수출 단가(달러/kg) : ('25) 1,375.9 → ('26) 2,226.4 (+61.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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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역대 금은및백금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 (‘26) 15.0 → 역대 2위 (‘25) 7.7 → 역대 3위 ('10) 6.9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홍콩 8.5(+34.5), 싱가포르 2.4(+55,245.8), 태국 1.3(+1,658.2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위스 0.7(+162.3), 중국 0.4(+112.6), 영국 0.4(+85.5)

⑩ (계측제어분석기 : 12.8억달러, +30.2%) 베트남(+58.8%, 국내기업의

현지 공장向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수요↑), 인도(+46.5%, 무선통신 시험장비

제조기업 수요↑), 대만(+66.1%, 반도체 검사장비↑)등 주요국을 포함한

수출 증가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지며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 기록

* 역대 계측제어분석기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1위(‘26) 12.8→역대2위(‘17) 12.3 → 역대3위('22) 12.2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중국 2.8(+30.7), 베트남 1.9(+58.8), 미국 1.7(+16.0),

    인도 0.9(+46.5), 일본 0.9(+36.1), 대만 0.8(+66.1)

구분 1분기 2분기 상반기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비중

1 화장품 2,258 +25.6 2,812 +35.0 5,069 30.7 7.9

2 자동차 1,472 △15.1 1,839 △15.4 3,310 △15.2 5.2

3 플라스틱 제품 1,071 △1.1 1,237 +5.1 2,308 2.1 3.6

4 반도체 1,132 +56.1 1,151 +41.3 2,282 48.3 3.6

5 자동차부품 1,014 +0.0 1,105 +2.8 2,119 1.4 3.3

6 반도체제조용장비 905 +26.8 1,129 +38.9 2,033 33.2 3.2

7 의료기기 790 +4.2 909 +7.5 1,699 5.9 2.7

8 합성수지 733 △16.8 838 △3.5 1,571 △10.2 2.5

9 금은및백금 757 +164.8 738 +52.1 1,495 93.9 2.3

10 계측제어분석기 586 +26.5 695 +33.4 1,280 30.2 2.0

10대 소계 10,736 +15.1 12,453 +14.7 23,168 14.1 36.2

전체 합계 30,091 +10.3 33,910 +12.7 64,000 11.6 100.0

<2026년 상반기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(단위 : 백만 달러, %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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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주요 국가별 상세

① (중국 : 104.8억달러, +14.4%) 상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제조용장비
(中반도체 생산량증가로웨이퍼프로버 등검사장비↑, +19.3%), 동제품(리사이클링을

통해 생산한 동박·스트랩 등↑, +90.9%)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어 합성수지,
플라스틱제품 등 중간재 수출 부진에도 역대 상반기 2위 실적 기록

    * 중국 분기별 수출증감률(%): (‘24.3Q) △6.0 → (4Q) +1.5 → (’25.1Q) +5.1 → (2Q) +1.7 →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3Q) +14.2 → (4Q) +7.6 → (‘26.1Q) +11.6 → (2Q) +17.0

* 역대 對중국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('22) 111.5 → 역대 2위('26) 104.8 → 역대 3위('18) 101.8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제조용장비 8.5(+19.3), 동제품 7.2(+90.9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장품 5.5(△2.4), 플라스틱제품 3.7(△2.1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 3.6(△14.4), 의류 3.4(+45.1)

② (미국 : 99.6억달러, +3.2%) 전력용기기(산업용 변압기 6년간 500% 증가의

기저효과)의 수출 감소에도, 화장품(인디브랜드사 美현지 유통망 확대)·
자동차부품(현지 완성차 공장向 수요↑) 등 호실적이 이어지면서
美 관세 등 통상 리스크에도 3년 연속 상반기 최대 실적 경신

◦ 화장품(+34.5%, 기초 +36.7%, 마스크팩 +14.3%)은 기초 제품이 주력 품목
이나 최근 향수(+310.1%) 등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현지 온·오프라인
유통 채널 확대로 9분기 연속 對미 수출 1위 품목 유지

    * 對미 화장품 분기별 수출증감률(%) : (’25.1Q) +9.6 → (2Q) +14.1 → (3Q) +24.4 → (4Q) +11.6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’26.1Q) +40.5 → (2Q) +30.1

* 역대 對미국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('26) 99.6 → 역대 2위('25) 96.5 → 역대 3위('24) 91.9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화장품 9.6(+34.5), 자동차부품 6.2(+7.3), 전력용기기 5.5(△9.9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 제품 5.2(+0.4), 기타기계류 3.2(+25.3), 축전지 및 소재 2.9(△7.5),

③ (베트남 : 56.3억달러, +6.7%)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(현지 국내

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 수요↑), 계측제어분석기(반도체 검사장비 수요↑),

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3위 실적 기록

    * 베트남 분기별 수출증감률(%): (‘25.3Q) +6.9 → (4Q) △0.3 → (’26.1Q) +9.4 → (2Q) +4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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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역대 對베트남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('22) 58.6→ 역대 2위 ('17) 56.7 → 역대 3위 ('26) 56.3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 5.2(+17.5), 플라스틱제품 3.3(+4.8), 합성수지 3.0(△11.3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장품 2.2(+15.9), 기구부품 2.2(+2.2), 계측제어분석기 1.9(+58.8)

④ (일본 : 47.3억달러, +2.6%) 석유제품이 ‘25년 수출 급증(日정유공장

통폐합으로 공급부족 및 항공유 수요급증)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에도
불구하고, 주요 수출 품목인 화장품(클렌징, 마스크팩 인기↑), 자동차부품
(日 완성차 기업 수요↑)수출이 증가 하면서 역대 상반기 3위 실적 기록

* 역대 對일본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('22) 54.8→ 역대 2위 ('23) 50.6 → 역대 3위 ('26) 47.3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화장품 4.3(+18.5), 자동차부품 1.8(+23.5), 플라스틱 제품 1.8(+9.6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유제품 1.7(△7.9), 의료기기 1.5(+2.8), 정밀화학원료 0.7(+72.6) 

⑤ (홍콩 : 38.8억달러, +61.8%) 최대 수출품목인 금은및백금은 금값
상승 영향으로 관련 품목(Gold bar, sheet 등)의 강한 증가세 지속,
무선통신기기(스마트폰 수요↑), 반도체(+168.5%, 메모리 +332.0%↑)는 업황
호조에 따라 글로벌 유통사 수요 확대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    * 홍콩 분기별 수출증감률(%): (‘25.3Q) △9.6 → (4Q) +200.5 → (’26.1Q) +83.7 → (2Q) +43.5

* 역대 對홍콩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('26) 38.8 → 역대 2위 ('25) 24.0 → 역대 3위 ('18) 21.7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금은및백금 8.5(+34.5), 반도체 8.5(+168.5),

    무선통신기기 5.0(+998.0), 화장품 3.0(+25.9)

⑥ (대만 : 20.6억달러, +31.1%)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클러스터
확대 등 생산 증대로 반도체제조용장비(+46.3%), 반도체(+74.3%),
계측제어분석기(+66.1%, 반도체 테스터 장비↑), 정밀화학원료(반도체

핵심소재인 특수 가스)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
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* 역대 對대만 수출액(억달러) : 역대 1위('26) 20.6 → 역대 2위 ('22) 19.3 → 역대 3위 ('25) 15.7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제조장비 3.5(+46.3), 반도체 1.3(+74.3), 화장품 1.2(+15.0),

   계측제어분석기 0.8(+66.1), 정밀화학원료 0.7(+26.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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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(인도 : 20.2억달러, +23.5%) 인도정부의글로벌공급망핵심허브도약을
위한 제조업 부흥정책의 영향으로 금속공작기계(철강가공설비↑), 계측
제어기기(무선통신 측정장비↑), 기타기계류(글로벌스마트폰제조사인도투자↑)

등 상위 10대 품목 대부분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 기록

* 역대 對인도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('26) 20.2 → 역대 2위 ('22) 16.7 → 역대 3위('25) 16.4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금속공작기계 1.2(+121.2), 기타기계류 1.1(+86.3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부자재 1.0(+14.5), 계측제어분석기 0.9(+46.5), 

⑧ (태국 : 15.2억 달러, +19.4%) 금은및백금(건설자제 제조용 은(銀) 수요↑),
화장품(클렌징·헤어제품 수출↑), 의료기기(레이저 등 피부미용기기) 수출이
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* 역대 對태국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('26) 15.2 → 역대 2위 ('24) 12.73 → 역대 3위('25) 12.71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금은및백금 1.3(+1658.2), 화장품 1.0(+14.8), 반도체 1.0(△4.6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강판 0.9(+12.3), 의료기기 0.7(+15.9), 해조류 0.7(+10.8)

⑨ (멕시코 : 12.8억달러, △1.1%) 자동차부품, 기타기계류(ICT커넥터등)

수출 증가에도 현지 국내기업의 완성차 제조 관련 품목인 산업용
전기기기(자동차부품용 전선 수요↓), 철강판(차량용알루미늄복합패널수요↓),
기계요소(자동차 부품용) 수출이 감소하며 총수출은 소폭 감소

* 對멕시코 수출액(억 달러, %) : ('26.1Q) 6.1(△1.2) → ('26.2Q) 6.8(△1.1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자동차부품 2.1(+0.1), 산업용 전기기기 1.0(△8.3)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강판 0.8(△0.8), 기타기계류 0.7(+33.5),금형 0.5(+39.0) 

⑩ (인도네시아 : 12.3억달러, +0.9%) 합성수지(△5.1%)·편직물(△21.2%)

등 중간재 수출품목은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에도 화장품 (클렌징·

마스크팩↑) 수출이 증가세를 견인하며 ’25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
이어진 감소세를 보합으로 마감

* 對인도네시아 수출액(억 달러, %) : ('26.1Q) 5.9(△1.2) → ('26.2Q) 6.4(+2.9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화장품 0.8(+35.2), 합성수지 0.7(△5.1), 편직물0.6(△21.2)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강판 0.5(△16.2), 자동차부품 0.4(+8.4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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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1분기 2분기 상반기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비중

1 중국 4,920 +11.6 5,555 +17.0 10,475 +14.4 16.4

2 미국 4,531 △1.4 5,429 +7.3 9,960 +3.2 15.6

3 베트남 2,742 +9.4 2,888 +4.3 5,630 +6.7 8.8

4 일본 2,264 △0.7 2,471 +5.8 4,735 +2.6 7.4

5 홍콩 1,999 +83.7 1,879 +43.5 3,877 +61.8 6.1

6 대만 904 +24.1 1,156 +37.2 2,060 +31.1 3.2

7 인도 931 +23.1 1,092 +23.9 2,023 +23.5 3.2

8 태국 673 +3.5 844 +36.0 1,517 +19.4 2.4

9 멕시코 606 △1.2 676 △1.1 1,282 △1.1 2.0

10 인도네시아 590 △1.2 644 +2.9 1,233 +0.9 1.9

10대 소계 20,160 +10.6 22,634 +13.9 42,793 +12.3 66.9

전체 합계 30,091 +10.3 33,910 +12.7 64,000 +11.6 100.0

<2026년 상반기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(단위 : 백만 달러, %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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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3  수출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

품목명
(MTI 3단위)

세부품목 (수출신고서 예시)

플라스틱 제품
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, 플라스틱 접착제, 필름, 포장용기,

인테리어용 바닥재, 블라인드 등

자동차 부품  기어박스, 제동장치, 모터, 내연기관,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등

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, 여과기, 청정기 등

화장품 기초 화장품, 메이크업용, 마스크팩, 헤어용품 등

합성수지  ABS수지, 실리콘수지, 폴리프로필렌, 폴리카보네이트 등

반도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,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, 메모리 반도체

철강판 착색아연도강판, 용융아연도강판, 철 및 비합금강냉연강판 등

자동차 중고차(내연기관, 하이브리드, 전기차) 등

기계요소 밸브, 베어링, 스크류, 스프링 등

의료기기 미용및조직수복용, 치과용기기및재료, 체외진단용시약 등

계측제어분석기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, 반도체제조 전용 시험기, 광학식 측정기 등

전자응용기기
자동차 전장품, 화재경보기, 배터리 충전기,

실험용 살균기, 초음파영상진단기, 의료용전자기기 등

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제어반, 직류전동기, 전원장치 등

의약품 자가진단키트, PCR 시약 및 키트 등

정밀화학원료 반도체/디스플레이 증착가스, 배터리 원료, 도금원료 등

무선통신기기 휴대폰, 휴대폰 부분품, 카메라 모듈 등

동제품 연성동판적층판(반도체·스마트폰 부품), 동판, 구리 스트랩 등


